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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OIE 보고일 혈청형 건수 발생일 발생 지역 구분 축종 사육 감염 폐사 살처분

가나 2015-07-29 H5N1 1 2015-07-18
Odorkor, Accra Metropolitan 

Assembly, GREATER ACCRA 등
사육 가금  2,466  1,460  1,460  1,006 

나이지

리아
2015-07-29 H5N1 1 2015-07-12

Lodu Ndume, Ibeku, Umuahia 

North, ABIA
사육 산란계  3,269  2,023  2,023  1,227 

나이지

리아
2015-07-29 H5N1 1 2015-07-17 Agu Ukehe, Igbo Ekiti, ENUGU 사육 산란계  2,680  1,571  1,109  449 

나이지

리아
2015-07-29 H5N1 1 2015-07-20

Igbo Agbowa, Ikorodu, LAGOS 

등
사육 가금  698  285  285  413 

베트남 2015-08-03 H5N6 1 2015-07-23
An Binh, Nghia Ky, Tu Nghia, 

QUANG NGAI
사육 가금  1,200  1,200  115  1,085 

나이지

리아
2015-08-04 H5N1 1 2015-07-27 Lakowe Ibeju, Lekki, LAGOS 사육 가금 7700 6786 6786 914

나이지

리아
2015-08-04 H5N1 1 2015-07-27 Umuoko Aluu, Ikwere, RIVERS 사육 가금 1850 350 350 1500

코트디

부아르
2015-08-05 H5N1 1 2015-05-04 Amanibo, Bouak, BOUAKE 사육 가금 377 377 80 297

코트디

부아르
2015-08-05 H5N1 1 2015-05-25

Quartier de Koumassi , 

ABIDJAN
사육 가금 1100 1100 800   

대만 2015-08-11 H5N2 1 2015-07-24
Dongshi Township, YUNLIN 

COUNTY
사육 거위 1,438 776 776 662

대만 2015-08-11 H5N2 1 2015-07-28
Caotun Township, NANTOU 

COUNTY
사육 오리 3,650 225 225 3,425

대만 2015-08-11 H5N2 1 2015-07-28
Erlun Township, YUNLIN 

COUNTY
사육 거위 2,200 1,419 1,419 781

대만 2015-08-11 H5N2 1 2015-07-29
Dacheng Township, 

CHANGHUA COUNTY
사육 토종닭 50,600 8,207 8,207 42,393

대만 2015-08-11 H5N8 1 2015-07-28
Sihu Township, YUNLIN 

COUNTY
사육 오리 11,653 1,333 1,333 10,320

베트남 2015-08-11 H5N1 1 2015-08-07
"Nhi Long Phu, Nhi Long Phu,  

Cang Long, TRA VINH"
사육 가금 1,036 1,036 852 184

중국 2015-08-14 H5N2 4 2015-08-03
Jiangdu District, Yangzhou, 

JIANGSU
사육 가금 53,358 23,395 3,106 50,252

가나 2015-08-14 H5N1 1 2015-07-30
Taifa, Ga East, GREATER 

ACCRA
사육 가금 39 27 27 12

가나 2015-08-14 H5N1 1 2015-07-31
Ablekuma, Ningo Prampram, 

GREATER ACCRA
사육 가금 706 512 194 512

가나 2015-08-14 H5N1 1 2015-08-01
Weija, Ga South, GREATER 

ACCRA
사육 가금 2,357 957 957 1,400

중국 2015-08-14 H5N6 1 2015-08-06
Fogang, Qingyuan, 

GUANGDONG
사육 가금 2,170 1,350 1,350 820

지난 8월 13일, 농협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축산

식품안전발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면서 공식적인 출발을 널

리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어렵사리 설립한 협의회가 대내외에 그 시작을 알리고 축하하

는 자리였기에 필자는 매우 기뻤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고민과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현재 국내 농업생산액의 약 35%를 차지, 

주식으로 여겨지던 쌀의 2배에 가까운 생산액을 기록하며 명

실공히 우리나라 1차 산업 분야의 대들보 역할을 해오고 있다. 

국내 축산업의 이러한 발전은 요즘말로 가히 ‘폭풍성장’ 그 자

체이다.

구분 ’09 ’10 ’11 ’12 ’13

축산업 164,840 174,714 149,909 160,225 162,328

미곡 86,800 67,874 80,088 81,175 85,316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업 생산액

(사)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 
출범 의의와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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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축산식품안전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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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8월 18일 축산신문은 메인기사를 통해 광복 이후 70년간 축우는 4

배, 돼지는 50배, 닭은 100배 가량 사육두수가 증가했고 오는 2030년경에는 축

산업 생산액이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

하고 있다. 

사실, 농축산업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작은 국토의 문제와 함께 대부분의 

지형이 평지가 아닌 굴곡진 지형이라는 점 등 환경적 요건만 가지고 따져 보더라도 

국내 축산업의 성장세는 실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국내 축산업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와 

함께 산업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축산업·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치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근 10여 년간 HACCP의 보편화, 친환경 및 복지축산의 대두, 축사 환경 개

선 사업 등의 사례들로 대변되며 2000년대 이후 국내 축산업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내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더

욱 민감하다. 

위에 열거한 축산의 트렌드가 과연 생산성 증대, 즉 이윤과 직결되는 것인가 묻는

다면 누구도 확답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윤과 직결되지 

않는 이러한 사업들이 국내 축산업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일까.

첫째는 축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 그에 맞는 제도와 생산 시스템 등이 함께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양적 성장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발생한 문제들이 

그대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사)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 출범 의의와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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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몇 년간 미디어에서 공장식 축산, 일부 축산현장의 폐수, 악취 등의 실태

가 집중 보도되면서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고 결국 이러한 현상은 ‘축산업=혐오시

설’로 각인되는 한편, 축산시설에 대한 님비(NIMBY)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

을 만들었다.

둘째는 축산물은 물론 모든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식품의 안전·위생과 관련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본적

인 위생관리에서 비롯되는 문제에서부터 각종 환경호르몬, 발암물질 검출 관련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축산물에 있어서는 각종 불량 축산물의 유통과 유통

기한 조작, 생산지 허위표기 등이 뉴스의 단골 기사거리 중 하나가 된 지 오래이

다. 소비자들은 이제 먹을거리 하나하나에 ‘이건 과연 안전할까’ 하는 의구심을 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으로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원인이 됐든 대중과 소비자가 불안감을 해소하

고 국내 축산업과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신뢰하게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는 필자가 오랜 시간 축산업에 종사하고 또 축산관련단체장으로서 업무를 수행

하면서 도달한 결론이자 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안전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는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함께 추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축산업과 축산식품산업이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이 균형을 이룬 선진축산으로 가

기 위해서는 위생·안전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담보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신

뢰를 기반으로 다진다면 축산업과 축산식품산업이 더욱 깊게 뿌리내려 진정한 의

미의 ‘성장’과 ‘발전’이 가능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출발한 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가 축산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발 빠르게 대

응해 나가는 한편, 더 나아가서는 범국민적 안전·위생에 대한 인식개선에 이르

기까지 폭넓은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필자 역시 설립 취지에 맞게 책임감과 사

명감을 가지고 우리 축산식품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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